
- 1 -

보도자료

보도시점 2026. 11. 13.(금) 12:00 배포 2026.11.13.(금) 09:00

잠자고 있는 포인트, 지역화폐로 바꿔 골목상권에서 쓴다

- 정부,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「미사용 포인트 지역화폐 전환 추진 계획」 보고
- 카드포인트 우선 서비스 후(‘27.5월), 기타(공공･민간) 포인트로 확대 추진
- 국민의 가계부담 감소 및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 제고 기대

□ 앞으로 신용카드 적립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바꿔 사용할 수 있게 된다. 

□ 정부는 11월 13일(금) 국무총리 주재 제1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서 ｢미사용 

포인트 지역화폐 전환 추진방안｣을 보고하였다.

 ㅇ 이번 방안은 "숨어있는 각종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하여 소비활력을 

제고하고,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라"는 대통령 지시(6월 30일 

국무회의)에 따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, 금융위원회 및 

금융결제원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였으며, 국민이 원하면 신속하고 간편

하게 전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되었다.

□ 정부는 우선, 누적 잔액이 2.1조 원에 달하고, 현금 전환 체계가 잘 갖춰진 

카드포인트부터 지역화폐 전환이 가능하도록 추진하여 2027년 5월 서비스를 

개통한다.

 ㅇ 서비스가 시작되면 소비자는 금융결제원의 ‘어카운트인포’(계좌정보통합

관리시스템) 또는 ‘지역화폐 앱’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카드의 포인트 

조회 후 원하는 금액만큼 지역화폐로 전환 신청을 하면 다음 날부터 

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.

 ㅇ 이를 위해 정부는 ‘어카운트인포’를 중계 시스템으로 활용하여 다수의 

카드사와 지역화폐 운영대행사간 전산을 연계할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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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KTX 마일리지, 탄소중립포인트 등 공공기관이 

운영하는 포인트도 지역화폐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관련기관 

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며, 유통․항공 등 민간업계의 자발적 참여도 

지속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.

□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“향후 잠자고 있는 각종 포인트의 활용도를 높임

으로써 국민의 가계부담을 줄이는 한편, 자금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

등 소상공인에 유입되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

계속 협의해 나가겠다.”라고 밝혔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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